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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터널' 출구가 안 보인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머니S

16일 기준 오전 11시반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0.014%p 오른 연 3.784% 기록… 10년 만기는 0.017%p 내린 3.774% 기록

연고점 다시 갱신…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경착륙과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동시에 높아지며 나타난 것으로 풀이 중

안심전환·금리상한 대출상품, 예상 깨고 갈아타기 신청 저조 국제신문

15일 기준 출시된 금리상한형 주담대 첫날 신청 건수는 2,406건으로, 은행권이 관련 대비책 마련한 것에 비하면 신청이 저조하다는 평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등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충족하는 사람 많지 않아… 소비자들의 금리상승 둔감, 상품 금리가 파격적으로 낮지 않기 때문

토스뱅크 ‘파격’은 3개월용?…체크카드 이어 적금 혜택도 축소 서울경제

토스뱅크, '키워봐요 적금' 특약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금 긴급 출금 기능인 '미리 빼기' 횟수를 기존 최대 6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결정

한국은행, 토스뱅크의 상품 출시 후 일주일 뒤 6월 20일 전 은행권에 정기적금 만기 분할 해지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는 내용 가이드라인 만들어 보낸 것으로 파악

택배·배달·건강까지… 은행 vs 핀테크 `무한경쟁` 디지털타임스

최근 핀테크와 은행이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를 비교해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 급증… 토스 앱의 주민센터 탭에서 '증명서 떼기' 서비스 제공 중

디지털금융 전환에 대응해 모바일 앱 사용자수 늘리기 위한 비금융 서비스 경쟁 중…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는 신용평가모델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

“집중호우 때문에...”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쑥 이데일리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80% 초과…. 8월 손해율 급증한 것은 수도권 강타한 집중호우 영향

업계는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 중… 이미 9월에 힌남노로 추정손해 총 336억 4,200만원 기록… 추석 명절과 겨울철 빙판길 사고 등 요인 내재

보험사 '위기 방파제' 자본 70조 급증…금리 인상 '단비' 데일리안

국내 39개 생명 및 손해보험사의 LAT 잉여액 총 245조 8,1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8% 증가… 액수로는 73조 7,204억원 증가

생보업계, LAT잉여액 149조 877억원으로 동기간대비 85.9% 증가… 손보업계, LAT잉여액 96조 7,269억원으로 5.3% 급증

증권사 우발부채 48조원 돌파… 한국투자증권, 1년새 2조 '급증' 머니S

27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 올해 2분기 기준 총 48조 3,4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32% 증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투자증권(5조 8,484억원)

다음으로 KB증권(5조 1,337억원), 하나증권(4조 545억원) 순위… 반면 키움, 이베스트, 신영, 한양증권 등은 우발부채 규모 감소… 유동성 리스크로 인한 부동산금융 부실화 촉각

하나증권, 프랑스 생투앙 신축 오피스 인수 더구루

하나증권, 프랑스 파리 북부 생투앙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투자… 코로나 19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해외 부동산 투자를 다시 적극적으로 확대 중

라 디스틸르리를 인수액 약 1,680억원으로 인수… 올해 첫 한국 금융사의 프랑스 부동산 투자로 현지 업계 주목 받아… 동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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